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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포리올, 자사주 취득효과 “별로”
자사주 25만8000주 취득에 주가는 19.5% 하락 … 광동제약도 9% 내려

삼성전자 등 상장기업들이 수조원대 금액을 투자해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지만 본래 취지인 주가안정에

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오히려 자사주 취득 기간에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주가가 떨어져 매물받이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

적이다.

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, 4월 초부터 5월말 자사주 취득을 시작한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

상장기업은 6곳으로 2조3879억원을 투자해 776만7365주를 취득할 예정이다.

삼성전자(우선주 포

함)와 POSCO, 현대산

업개발, S&T중공업, 

한국포리올, 광동제약 

등이 자사주 취득을 

진행하고 있으며, 6월9

일까지 취득예정 주식

수의 70.64%인 548만

6955주를 장내에서 직

접 취득했다.

취득 기간 주가는 평균 15.76% 떨어져 주가안정이라는 자사주 취득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했다.

외국인은 이들 종목에 대해 전체 자사주 취득 주식수의 90.70%에 달하는 497만6951주를 순매도해 주가 하

락세를 부추겼다.

한국 증시의 기함 삼성전자는 4월18일부터 자사주 취득을 시작해 6월9일까지 보통주 193만7724주, 우선주 

30만5396주를 사들여 예정 취득물량의 75%와 76%를 각각 소화했다.

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각각 178만335주, 32만4485주 순매도를 기록했으며 주가

는 11.3%, 18.6% 떨어졌다.

시가총액 4위인 POSCO는 6월2일 이후 취득 예정 주식수의 99%인 171만9965주를 사들였으며 외국인이 228

만9577주 순매도를 기록한 여파로 주가가 무려 19.3% 급락했다.

같은 기간 미국 금리인상 및 경기하강 우려로 코스피지수가 12.9% 떨어진 것과 비교해도 낙폭이 컸다.

증시 전문가들은 POSCO의 최근 주가 급락은 외국인 대량 매도라는 수급 측면의 요인이 강했다며 자사주 

취득이 외국인 매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가에 오히려 독이 됐다고 설명했다. (서울=연합뉴스) <저작권자(c)연합

뉴스-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6/13>

+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인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10만주 이상 자사주 취득 대상

4월 이후 주요 상장기업 자사주 취득현황 (단위: 주, %)
회사명 개시일 예정물량 취득현황 취득률 외국인매도 주가등락률
한국포리올 4월13일 330,000     258,000     78.0 185,350     -19.5
삼성전자 4월18일 2,600,000  1,937,724  75.0 1,780,335  -11.3
삼성전자(우) 4월18일 400,000     199,400     76.0 324,485     -18.6
S&T중공업 4월19일 1,193,630  769,870     64.0 188,780     -15.1
포스코 5월2일 1,743,735  1,719,965  99.0 2,289,577  -19.3
현대산업 5월16일 1,000,000  316,000     32.0 171,224     -17.5
광동제약 5월30일 500,000     180,000     36.0 372,000     -9.1

7,767,365  5,486,955  70.6 4,976,951  -15.76합  계


